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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 세미나 3월9일 개최

특허청은 3월9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청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직무발명 

세미나>를 개최한다.

직무발명은 전체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해 출원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을 둘러

싼 권리의 귀속 또는 발명보상금과 관련해 사용자와 종업원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06년 9월 직무발명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사용자와 종업원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

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보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새로이 달라진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을 예방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함

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한다.

삼성전자의 천지인 사건을 비롯해 국내 직무발명관련 소송을 수행한 바 있는 김준효 변호사가 소송실무사례

에 대해, 충남대 정차호 교수가 중장기 직무발명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그리고 동아제약이 직무발명규정 및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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